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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팀워크가 경쟁력 좌우한다!
이상운 부회장, 소설 삼총사가 프로의 전형 … 조직성과 달성 당부

효성의 이상운 부회장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팀

워크가 떨어지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조직원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8월5일 매달 국내외 사업장 직원들에게 보내는 제40회 CEO레터를 통해 “팀워크를 중시하

는 프로가 많아야 강한 조직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설 <삼총사>에 나오는 총사들을 기업이 원하는 프로의 전형으로 꼽으면서 “총사들은 모두 뛰어난 검

술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충만하고, 특히 적과 싸울 때 서로 힘을 합치고 작은 역

할도 충실히 함으로써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며 본받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글로벌 경영환경이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프로의 소중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직원들 모두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성과를 달성하

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는 직원들이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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